
김장겸 사장 등‘MBC 파괴’의 주범들도 이제는 퇴진하라

YTN 조준희 사장 퇴진,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

   
  조준희 YTN 사장이 오늘(19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은행장 출신인 조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박근
혜 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그의 취임 이전부터 YTN은 이미 불공정 보도와 뉴스 경쟁력 추락, 경
영 수지 악화 등으로 추락을 거듭했다. YTN 사원 100여명은 최근 기수별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공정 
보도와 해고자 미복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YTN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이후 구본홍, 배석규 등 ‘청와대 낙하산’ 사장들이 줄곧 
부임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YTN 구성원들은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섰지
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6명중 3명은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MBC 역시 아직 6명의 해고자들이 남아 있다. 법원은 
1,2심을 통해 이들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다. 사측은 오히려 ‘공정방송’을 요
구하는 사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부당전보 등 최악의 노동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 집권 세력에 영합하는 
‘청와대 뉴스’를 양산하며 불공정 편파보도로 일관했고,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파를 동원하는 만
행도 서슴지 않았다.
   
  늦었지만 조준희 YTN 사장의 퇴진은 국가적 과제인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
은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로 ‘언론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언론
을 장악한 적폐 세력이 국가에 끼친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이들은 언론인의 기본 사명인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왜곡했다. 결과적으로 언론 적폐의 장본인들은 헌정 사상 최
악의 국정농단을 초래한 역사적 반역의 공범이다. 이제는 MBC와 KBS 등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일으
켜 세워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라는 새 시대의 국민
적 열망에 부응할 수 없다. 
   
  MBC 정상화의 출발점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전면 퇴진이다. MBC 경영진은 지금이라
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MBC 구성원들과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명
박·박근혜 정권의 MBC 전.현직 경영진이 저지른 공영방송 파괴의 죄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김장겸과 그 하수인들을 끌어내리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2017년  5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